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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과, 문

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세계에 무엇을 보여 줄 것

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 부르는 이 문자는 본래 ‘훈민정음’이다. 이름은 시대에 따라 바

뀌었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백성을 위

해 창제된 애민의 철학이며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한 문명적 선언이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산물이며, 그 원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형’이라 부르는 것 또한 특정 시대의 선택과 복원의 결과임을 외면할 수 없다. 광화문

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다시 복원된 구조물이다. 다시 

말해, 광화문은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시대마다 재해석되어 온 ‘살아있는 상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광화문을 과거의 복제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국가 상징으로 확장할 것인가.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분명히 밝힌다.

한글은 명칭이고, 훈민정음은 철학이다.

대한민국의 문자 체계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본질은 ‘훈민정음’에 있다. 

이 문자는 권력자가 아닌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고,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살아남

았으며, 문맹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문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훈민정음은 

광화문 현판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묻다
-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의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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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범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는 여전히 한글, 곧 훈민정음의 정신

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상징과 정체

성 간의 불일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기존 현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확장이며, 훼손이 아니라 공존이다.

첫째, 광화문 현판은 단일 구조에서 복합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 건축에는 다중 

현판의 관습이 존재해 왔다. 이는 훼손이 아니라 의미의 확장이었다. 한자 현판을 보존

하면서도, 한글(훈민정음) 현판을 병존시키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둘째, 훈민정음의 표현 방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한글은 ‘먹의 문자’를 넘어 

‘빛의 문자’로 확장되어야 한다.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훈민

정음의 정신을 살아있는 상징으로 구현해야 한다. 

셋째, 광화문은 정적인 문화재가 아니라 동적인 국가 플랫폼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광

화문은 이미 전통과 현대, 국가와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그 상징 또한 시

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광화문 현판 논쟁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현재와 미래를 더하는 일

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K-컬처가 세계인의 

언어가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훈민정음은 인류 문

명사에서 보기 드문 ‘사람을 위한 문자’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

력한 가치이다.

광화문에 무엇을 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의 문제다.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이 시대의 물음에 분명히 답한다.

한글은 이름이며, 훈민정음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